
□성명서□
상생과 합의정신을 저버린 유업체의 갑질을 규탄한다!

- 유업체는 원유가격 연동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협상에 임하라! -

    원유가격 연동제는 과거 원유가격 협상 당시 단식농성, 납유거부 등 불필요한 
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, 낙농가, 유업체가 2011년도에 합의하여 2013년부터 시
행된 제도이다. 당시 국회, 언론에서도 도입요구가 있었던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
가와 유업체 뿐만 아니라 국회, 정부도 합의한 성숙된 사회적 결과물이자 제도이다. 

    그러나 2020년도 유대 협상에서 유업체가 원칙을 무시하고 동결 내지 40원 인
하까지 요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.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업체는 수년간 백색시
유 적자를 주장하며 원유가격 인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젖소
도 웃을 일이다. 유업체는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구매하여 백색시유 뿐만 아니라 가
공유, 발효유, 가공유제품 등을 생산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, 
이 과정에서 FTA로 인해 값싼 유제품원료까지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. 심지
어 소비둔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에도 혼합분유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
낙농가로선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. 그럼에도 유업체가 적반하장으로 협상범위에
서 벗어나 인하요구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경남 낙농가들은 분노와 
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. 

    낙농가들은 고액투자, 하루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력 투입으로 인해 힘
겹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. 이에 더해, 환율에 의한 사료값 인상, 무허가축사 적법
화, 퇴비부숙도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, 장비 투자 등으로 정부가 주도
한 생산자 물가 폭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지금도 생업을 
접는 낙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농가보고 감내하라고 하라는 것은 죽
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. 때문에 원유가격 조정은 낙농가가 우유를 생산하는 데 들
어간 생산비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규정과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
야 한다. 

    우리 경남 낙농가들은 유업체의 갑질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, 향후에도 낙
농가를 볼모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. 우리는 협회중앙회 방침에 따
라 일사분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, 경남도 자체적으로도 실력행사도 주저하지 
않을 것임을 경고한다. 원유가격 연동제를 깨기 위한 어떠한 유업체의 책동도 결단
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, 유업체는 성실히 원유가격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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